




힐링  

화려한 벚꽃보다 조금 먼저 봄을 알리는 것은 내소사의 매화입니

다. 600m 전나무 숲길의 피톤치드를 마시며 걷다 보면 대웅보전 

앞마당에서 수줍게 핀 홍매화와 청매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3월 

하순, 사찰의 고풍스러운 단청과 어우러진 꽃그늘 아래서 잠시 일

상의 소란을 잊고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적벽강 절벽 위, 수성당 주변은 3월 하순부터 노란 유채꽃이 기지

개를 켭니다. 서해의 파란 바다와 대비되는 강력한 노란색은 보는 

이의 탄성을 자아냅니다. 해안선을 따라 조성된 ‘변산 마실길’을 걷

다 보면, 꽃향기와 갯내음이 어우러진 부안만의 특별한 봄을 오감

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입소문을 타고 있는 숨은 명소입니다.

넓은 부지에 조성된 유채꽃밭 사이로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 있어 가족 단위 나들이객에게 좋은 곳입니다.

고풍스런 단청아래  매화향 가득

푸른바다 수놓는 노란 물결에 탄성 절로

넓은 부지에 자전거 도로까지 

내소사 매화

수성당 유채꽃

새만금환경생태단지 유채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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